
촉촉하게 젖은 대지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

흙냄새, 숲 속에서는 바람을 타고 식물의 향

기가 전해진다. 비가 내린 뒤 이어진 글로벌

에코투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

날이다.

지난 6월 27일 진행된 제3차 2020 제주섬

글로벌 에코투어 는 5 16도로~물오름~신례천

~4 3수악주둔소~화생이궤~해그문이소~한라산

둘레길~수악길 종점까지 진행됐다. 참가자들

은 5 16도로에서 한라산둘레길로 들어와 간단

히 몸을 풀고 본격적인 에코투어를 시작했다.

첫 번째 목적지는 물오름이다. 물오름 탐방

로는 가파른 경사였지만 야자수 매트가 조성

돼 있어 무리없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다.

한라산둘레길에서부터 물오름 정상까지 소요

된 시간은 20여 분 남짓이다. 정상에는 산불

감시초소 겸 전망대가 2층 규모로 들어서 있

었는데 이곳에서는 북측으로 한라산, 반대편

으로는 서귀포시 일대가 한눈에 들어왔다.

정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제주의 아름

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한 뒤 참가자들은 서둘

러 다음 목적지인 4 3수악주둔소로 향했다.

코스 내내 평소 보기 어려운 식생물들이 만

개,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. 대표적인

것이 매화노루발, 무엽란, 실꽃풀, 호자덩굴,

말총버섯, 낙엽버섯 등이다.

4 3수악주둔소에 도착했지만 아쉬움이 먼

저 나온다. 입구에 설치된 4 3유적지 안내비

가 파손된 채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다. 4 3의

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지만 아픔에 대한

위무는 여전히 미흡하다. 수악주둔소는 서귀

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 5번지에 소재하고 있

으며 성 전체 규모는 1920㎡, 석성의 전체 길

이는 271m 정도다. 1950년 6월 이후에 축성

됐다. 제주도 내 여러 주둔소 중에서도 규모

가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문화재적

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4 3유적 중에

서 유일하게 국가등록문화재 제716호로 지정

됐다. 수악주둔소 내부에는 토벌대가 머무르

며 취사 및 난방을 위해 불을 피웠던 장소,

경비초소의 흔적, 거처 공간의 흔적 등이 남

아있었다. 참가자들은 주둔소 곳곳을 둘러보

며 과거 아픈 역사를 되새겼다.

역사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다음 목적지인

화생이궤로 향했다. 수악주둔소에서 도보로

30여분이 소요된다. 화생이궤는 화산 활동으

로 형성된 바위그늘(궤) 안에 설치된 제단으

로 현재에도 신례1리는 물론 인근 마을 주민

들이 찾아와 산신에게 소원을 빌고 있는 장

소다. 이날 찾았을 당시에도 궤 안에는 최근

까지 향을 피웠던 흔적과 양초 등이 놓여 있

었다.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며 가족

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.

허기질 때 즈음 한라산둘레길 인근에서 간

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해그문이소로 향했다.

해그문이소는 나무가 울창하고 절벽이 병풍

처럼 둘러싸고 있어 밝은 대낮에도 해를 볼

수 없고 그물어서 붙여진 이름이다. 이름처럼

하천 아래로 발을 디디면 높은 절벽 위로 하

늘 높이 뻗은 구실잣밤나무가 숲 터널처럼

하늘을 뒤덮고 있다.

소는 하천 단면의 깎아지는 절벽 밑으로

폭 20~25m, 깊이 3~5m로 깊게 물이 담수돼

검푸른 색을 띠고 있다. 하천 절벽은 하천 종

단면의 암반을 길게 쪼개어 만든 병풍처럼

펼쳐져 소 와 함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

듯했다. 특히 전날 비가 내린 터라 해그문이

소 절벽에서 떨어지는 한줄기의 폭포는 아름

다운 비경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.

글로벌 에코투어의 종착지에 다달했을 즈

음 삼나무 숲길이 이어졌다. 참가자들은 아쉬

운 지 서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남

기기도 했다. 한 참가자는 지인 소개로 에코

투어에 참석하게 됐는데 제주의 자연을 제대

로 만끽한 것 같아 만족스럽다 고 말했다.

한편 코로나19 사태로 4차 에코투어부터는

비대면 행사로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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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 타고 전해진 숲의 향기… 역사의 아픔도 고스란히

2020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

4 3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4 3수악주둔소에서 참가자들이 길잡이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. 강희만기자

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바위굴인 화생이궤.

4 3수악주둔소.


